
2019년 12월 18일 수요일14 (제7596호)특집

‘느림보 강물길’이 시작되는 단양생태체육공원에 도착하

니, 남한강이 호수처럼 잔잔하다. 충주댐이 건설되면서 도담

삼봉까지 담수돼 호수로 변했기 때문이다. 느림보 강물길은

도담삼봉 옛길을 따라 이어진다. 옛길 터널 앞에서 오른쪽 언

덕으로 올라가니 이향정(離鄕亭)이라 불리는 정자가 도담삼

봉을 바라보고 있다. 이향정에 오르니 남한강 가운데에 서 있

는 도담삼봉이 의젓하고, 도담리를 휘돌아 단양읍으로 흘러

가는 강물이 유유하다.

이향정에서 내려와 도담삼봉관광지로 들어서니 정면으로

바라보이는 도담삼봉이 천하절경이다. 도담삼봉은 남한강

가운데 봉우리 세 개가 떠 있어 삼봉(三峰)이고, 섬이 있는

물이어서 도담(嶋潭)이다. 도담삼봉 가운데 봉우리에 있는

삼도정(三嶋亭)이 세 봉우리와 어울리니 서정적인 풍류가

느껴진다.

조선조 개국공신인 정도전은 이곳 매포읍 도전리 출신으

로 도담삼봉을 너무나 사랑하여 자신의 호를 삼봉으로 지었

다. 퇴계 이황 역시 단양을 무척 좋아했다. 단양의 빼어난 경

치 때문에 자원해서 단양군수로 부임할 정도였다. 단양에는

명승지가 많은데, 퇴계는 그중에서도 도담삼봉을 으뜸이라

쳤다. 퇴계는 단양군수로 재임하면서 단양의 명승 여덟 곳을

지정해 단양팔경이라 했다. 제1경 도담삼봉을 비롯해 석문,

상선암, 중선암, 하선암, 사인암, 구담봉, 옥순봉이 그것이다.

우리는 도담삼봉을 등 뒤에 두고 가파른 나무계단을 따라

석문으로 오른다. 무지개를 닮은 두 개의 커다란 바위기둥 위

로 길쭉한 바위가 가로질러 위쪽은 구름다리, 아래쪽은 석문

이 됐다.

석문을 통해 강물과 도담마을이 액자 속 그림처럼 펼쳐진

다. 석문에 그려진 그림은 환상속의 무릉도원 같다. 무지개

형상을 하고 있는 석문은 석회암 카르스트 지형이 만들어낸

자연유산이다. 석회동굴이 붕괴되고 남은 동굴천장 일부가

구름다리를 이룬 것이다.

우리는 석문과 헤어져 강변의 낮은 산줄기를 따라 ‘느림보

강물길’을 걷는다. 능선에는 중간 중간 전망대가 있어 S자를

만들며 휘돌아가는 남한강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 남한강

이 휘감아 돌면서 강 건너편은 완만한 지형을 이루고, 석문이

있는 이쪽은 가파른 기암절벽이 되었다.

유유하게 흘러가는 강을 바라보며 걷다보니 내 마음도 유

연해진다. 상류 쪽에서는 강 뒤로 산봉우리들이 첩첩하게 다

가오고, 맨 뒤에 소백산이 듬직하게 앉아있다. 하덕천리마을

이 가까워지면서 길은 강변 농로로 바뀐다. 강변 하덕천리마

을에서 느림보 강물길 2코스가 끝난다.

오늘 우리는 느림보 강물길 1, 2코스와 5코스를 걸을 예정

이다. 우리는 단양생태체육공원에 주차해놓은 자동차를 타

고 단양읍내로 들어간다. 남한강은 덕천리와 도담삼봉, 단양

읍내를 지나면서 세 번이나 휘감아 돌면서 아름다운 사행천

을 이룬다.

우리는 단양읍내에서 민물매운탕으로 점심을 먹고 차량으

로 5코스 시작점까지 이동했다. 강변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나니 상진대교와 중앙선 철교가 나란히 남한강 위에 놓여있

다. 철교 뒤 강변 절벽위에는 ‘만천스카이워크’가 높이 솟아

있고, 절벽 아래에는 ‘단양강 잔도’가 놓여있다.

단양사람들은 남한강이 단양 땅을 지날 때 이름을 단양강

이라 부른다.

상진대교 입구에서 적성면 애곡리까지 1.2㎞에 이르는 잔

도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초겨울이지만 여전히

잔도를 걷는 사람들이 많다. 가파른 기암절벽에 매달린 잔도

는 물위를 걷는 느낌을 준다. 도담삼봉 근처에 비해 이곳은

물 흐름이 거의 없다. 호수에는 가끔 유람선이 지나가고, 때

마침 중앙선 열차가 철교를 건넌다. 단양강 양쪽으로는 500

-600m 높이의 산봉우리들이 불쑥불쑥 솟아 수평을 이룬 호

수와 조화를 이룬다.

단양강 잔도를 지나 애곡터널을 만난다. 이곳의 1차선 터

널은 애곡터널 외에도 상진터널, 천주터널, 이끼터널, 수양개

빛터널이 있다. 일제강점기 중앙선 철로를 만들면서 뚫어진

터널이다. 단양강변을 지나던 중앙선 철로는 1985년 충주호

가 생기면서 강 건너로 옮겨져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됐다.

잠시 숲길을 걷고 나자 이끼터널이 기다리고 있다. 이끼터

널은 폐선 된 철로가 지나는 산비탈 절개지 양쪽 시멘트벽이

다. 이 시멘트벽은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이끼로 파랗게

덮여 명물이 되었다. 초록으로 물든 이끼터널을 연인끼리 손

잡고 지나가면 사랑이 결실을 맺는다는 동화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젊은 연인들이 많이 찾는다. 이 때문인지 이끼터

널 벽면에는 사랑의 흔적을 남긴 글과 하트(♡)마크 같은 낙

서들이 많다.

이끼터널을 빠져나가니 느림보 강물길 종점인 수양개선사

유물전시관이 있다. 이곳 전시관에는 충주댐 수몰지구 문화

유적 발굴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중기 구석기시대부터 마한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수양개유적의 유물과 자료들을 전시돼

있다. 남한강변에 터를 잡고 살았을 우리 조상들의 삶은 저

강물과 함께 오랜 세월 흐르고 흘러 오늘에 이르렀다. 인생은

짧고 세월은 유구하다.

[장갑수와함께걷는길]

기해년 한해가 서서히 저물어간다.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보면 아쉬움과 회한이 남게 마련이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단양으로 떠난다. 단양 근처

에 들어서자 산봉우리들이 첩첩하다. 단양의 첩

첩한 산골짜기를 뚫고 남한강이 흐른다. 강원도

태백시금대산에서발원한남한강은상류인평창

·정선·영월·단양 땅을 지나는 동안 산악지대를

통과한다. 지대가 높은 산자락을 흘러가다보니

강은 구불구불 사행천을 이룬다. 사행천을 이루

며 흘러가는 남한강 상류는 곳곳이 절경이다. 강

줄기가휘돌아가면서기암절벽을만들어내고,삼

면이강물로감싸인아름다운물돌이동도만들어

낸다.

강물은옥같이푸르고도담삼봉엔저녁노을물드네

뱚단양느림보강물길

단양팔경중제1경도담삼봉은남한강가운데봉우리세개가떠있어삼봉(三峰)이고,섬이있는물이어서도담(嶋潭)이다.

S자를만들며도담삼봉을휘돌아가는남한강의모습.남한강이 휘감아돌면서강건너편은완만한 지형을이루고,석문이 있는쪽은가파른기암절

벽이됐다.

폐선된 철로가 지났던 이끼터널. 초록으로 물든 이끼터널을 연인끼리

손잡고지나가면사랑이 결실을맺는다는동화같은이야기가전해지면

서젊은연인들이많이찾는다.

일제강점기중앙선철로를만들면서뚫어진애곡터널. 단양강변을지나

던중앙선철로는 1985년 충주호가생기면서강건너로 옮겨져자동차

가다니는길이됐다.

▶단양 느림보 강물길은 S

자를 그리며 흘러가는 남한강

변을따라걸으며도담삼봉, 석문, 단양강잔도등천하절경

을감상할수있는길이다.

▶느림보강물길은5개코스로이뤄져있다.

뱚-1코스(삼봉길) : 단양생태체육공원→도담삼봉 옛길

→이향정→도담삼봉(2㎞, 30분 소요)뱚-2코스(석문길) :도

담삼봉(석문)→능선전망대→하덕천리(3.8㎞, 1시간 20분

소요)뱚-3코스(금굴길) : 고수재정상→고수재포토존→출

렁다리→금굴(2.3㎞, 40분 소요)뱚뱚-4코스(상상의 거리) :

단양생태체육공원→다누리아쿠아리움 앞길→장미터널→

상진대교 입구(6㎞, 1시간 40분 소요)뱚-5코스(수양개역사

문화길) :상진대교입구→단양강잔도→이끼터널→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3.2㎞, 1시간소요)

▶느림보 강물길은 다섯 개 코스를 상황에 맞게 조합하

여걷는게좋다. 2코스→1코스→4코스→5코스순으로 연결

하면 3코스만 제외하고연결해서걸을수있다. 이 경우총

거리15㎞, 4시간40분 소요된다.

▶단양읍은마늘떡갈비와쏘가리매운

탕이 유명하다. 단양읍곳곳에마늘떡갈

비와 쏘가리매운탕(민물매운탕)을 먹을

수있는식당이 많다. 어부명가(043-421

-7688), 단양민물매운탕(043-421-7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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